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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택ᆞ상가 연접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 의원연구단체 ‘희망정책 연구 포럼’, 주거·상업 연접지역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도출

- 주차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대표 손한국 의원)은

9월 9일(화), 오후 3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소영 의원(동구2)의 제안으로 추진한 

「주거지역 인근의 상가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한 ㈜창일엔지니어링 신승우 

대표가 주거지역 인근 상가 활성화 지역을 선별하고 주차 문제를 유형화한

뒤 대상지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제도 적용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연구를 제안한 박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

하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도출됐고,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과 의견들이 



향후 주차정책과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럼 대표인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이번 연구는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정책 연구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8월, 9명의 시의원(대표 손한국, 간사 권기훈, 박소영, 박우근, 박창석,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